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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경제 비상령”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소위 '경제 비상령'은 국가의 몰수적 통화 및 재정정책

이 표준인 아르헨티나에서, 크게 불어나버린 공공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에 부과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관세와 부담일 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경제비상령의 주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막대한 

통화 및 재정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산업군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결정이 아르헨티나의 몰수적 재정 정책의 성격을 한층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해당 비상사태로 중남미 지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 보유고의 비중을 높여 수출업자

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 것이 된다. 

 

대부분의 지역별 농산물 생산 대표들이 경제 비상령의 부작용을 확인했다. 해당 법령으

로 인해 현재 땅을 임대하여 콩과 옥수수, 밀을 수확하는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제로나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와 농

산물 수출업자들은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중에서도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식물성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의 경우 이미 손익이 헥타르당 105달러씩 적자가 나는 상황

에 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 비상령이 가지고 온 파괴적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경제 비상령의 정책 내용은 아르헨티나 내의 민간부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이루어져있다. 수십 년 동안 몰수적인 경제정책이 유지되면서 아르헨티나 경

제의 기초체력은 끊임없이 약화되어 왔다. 

 

경제 비상령의 근거가 된 아르헨티나 정부의 분석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은 농작



물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에 대해 농산물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세수를 증

가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해버리고 말았다. 

이미 경제 비상령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역대 정부들은 근본

적 원인이 미국 달러에 대한 페소의 약세 때문이라고 매도해왔다. 그러나 애초에 아르헨

티나 통화인 페소의 붕괴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 사업 주체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페소 환율이 강

화되거나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맹점은 유사한 

정책을 펼쳤던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재정 

불균형에 빠지고, 그 한시적 대안으로 세금을 올리고 페소를 더 찍어내는 경제적 악순환

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페소를 대량으로 발행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달러를 저축하는 습관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악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저축하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의 부족한 저축량과 낮은 수준의 실질 임금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몰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달러를 저축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의 불균형이 시민과 민

간기업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2 더하기 2가 22와 같다는 것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자

신들 스스로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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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ises.org/wire/argentina%E2%80%99s-emergency-law-just-means-more-same 


